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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, 보수 자유총연맹에 "DMZ 평화의 길 협업" 
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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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내 대표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박종환 총재를 면담하고, 

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
이 장관은 오늘(27일)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에서 박 총재와 만나 "통

일부와 자유총연맹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"고 

말했습니다.

통일부 장관이 보수 성향의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, 이 장관

은 "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면 평화 통일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모

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자리 잡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그러면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.

이 장관은 내년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

있다면서 자유총연맹의 대학생 국토대장정 사업을 언급한 뒤 "본격적 사업이 진행되

면 서로 협업했으면 좋겠다"고 말했습니다.

박 총재는 "국리민복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"면서 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

남북 1인 1나무심기 운동에도 통일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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